
□ 박진 외교장관은 2022.12.1.(목)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10주년 

계기 기념 간담회를 주최하였다.
    ※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재외공관과 우리 에너지 업계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며, 

재외공관의 축적된 에너지 정보와 인적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에너지 기업의 
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외교통상부 국제에너지안보과 산하에 출범

    ※ 에너지 기업, 유관 기관 및 주한외교단(23개국 대사) 등 100여명 참석  

□ 박 장관은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 

국가 비전 실현에 있어 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, 우리 정부는 원전과 

청정 수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 추진을 통해 에너지 

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 

   o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에너지 협력이 중요한 바, 국가 간, 민관 간 

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, 특히 국가 간 협력에 있어,   

    

    - 중동과는 전통에너지 자원 협력을 넘어 수소·바이오에너지와 

같은 미래 녹색산업으로의 협력을 확대하고, 

    - 미주·유럽과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(MSP) 등을 통한 공급망 

구축과 원자력·신에너지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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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주년 기념 간담회 주최

 -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과 전환 방안 모색 -



    - 아시아와는 에너지 그리드 및 인프라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 

협력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힘쓰는 한편,

    - 아프리카·라틴아메리카와는 풍부한 자원 보유량과 개발 잠재력을 

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협력을 강화해 

나갈 것이라고 하였다. 

□ 동 간담회에 참석한 에너지 유관 전문가들은 우리 에너지 안보 제고에 

있어 에너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교부가 우리 에너지 

기업의 해외 수주 및 공급망 구축 노력에 더욱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다. 

□ 외교부는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의 10년간의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

로도 우리 에너지 안보 강화와 에너지 전환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

나갈 예정이다. 

     

붙임 : 행사 사진. 끝.  


